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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소 후 이산화탄소 포집 공정은 포집 기작에 따라 흡수법, 흡착법, 막분리법, 심냉법 등으로 

나뉜다. 이 중 모노에탄올아민(Monoethanolamin)을 이용한 화학적 흡수공정은 대용량 이산

화탄소 처리가 용이하고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 등과 부합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신뢰

도가 높아 초기 CCS(Carbon Capture & Storage)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. 하지만 

모노에탄올아민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포집공정은 수용액 기반의 흡수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

흡수제 재생 시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물의 현열과 잠열로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다. 특히 열

교환기에서 물의 현열을 많이 회수할 수록 탈거탑에서 물의 잠열 낭비가 커지는 Trade-off 

관계가 있기 때문에 흡수제 재생 에너지 절감에 큰 어려움이 있다. 본 발표에서는 열교환기

에서 물의 현열 회수 중 일부를 포기함으로써 탈거탑에서 물의 잠열 낭비를 크게 줄이는 공

정 개선안을 제안한다. 이때 탈거탑에서의 잠열 감소량이 열교환기에서의 현열 손실량을 크

게 웃돌기 때문에 전체 흡수제 재생에너지는 감소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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